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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

리 아이작 정(정이삭) 감독의 자전적 영화‘미나리’

가 미국 비평가협회 영화상에서 첫 작품상을 받았다.

5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노스캐롤

라이나비평가협회는 전날‘미나리’를 최고상인 작

품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. 미나리는 이 영화상에서 

윤여정이 여우조연상, 정 감독이 각본상, 배우 윌 패

튼의‘켄 행크 메모리얼 타힐상’까지 수상하며 4관

왕에 올랐다.

앞서‘미나리’는 지난해 11월 덴버국제영화제에서 

관객상을 수상했다. 과거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

상을 받은‘그린 북’,‘쓰리 빌보드’등은 아카데미에

서도 수상한 바 있다.

당시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‘미나리’가 2021년 

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, 감독상, 남우주연상, 여

우조연상, 각본상, 음악상 등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

했다.

이보다 앞서‘미나리’는 지난해 2월 제36회 선댄스

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, 여우조연상(윤

여정)을 수상했다. 이에 할리우드 연예 매체인 베니

티’페어는‘2020년 최고의 영화 10편’에‘미나리’를 

선정했다. 또 할리우드리포터는‘2021 오스카 유력 

후보’기사에서 작품상, 감독상, 연기상, 각본상 부문

에‘미나리’를 집중 조명했으며 연기상으로 배우 스

티븐 연, 한예리, 윤여정 등을 수상 후보로 거론했다. 

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도‘미나리’를 지난해 최고의 

영화 중 한 편으로 선정했다.

이 매체는 지난달 8일 발표한‘2020년 최고의 영

화’(The Best Films of 2020) 리스트에‘미나리’를 포

함했다. 이 매체의 수석평론가 글라이먼은‘미나리’

에 대해“미국에서‘이민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

리는 클리셰적인 진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

있다. 하지만 이 서정적인 가족드라마는 솔직, 담백

한 인류애와 보는 이들을 깨우고 뒤섞는 색다른 연

출로 이민이라는 경험 속에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간

다.”고 평했다.

미나리는 지난달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선정한 여

우조연상(윤여정)과 주제가상등 2관왕을 차지했다. 

오스카 4관왕에 올랐던‘기생충’의 경우도 아카데미 

시상식 전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감독상, 외국어영화

상을 받은 바 있다. 특히 배우 윤여정이 받은 여우조

연상은 올해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‘맹크’

의 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제치고 수상한 것이어서 더 

의미가 깊다. 

워싱턴포스트(WP)는‘미나리’를 통해 미국적인 것

의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.

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 

비엣 타인 응우옌은 지난 24일 이 신문에“‘미나리’

는 한국어를 쓰는 이민자에 대한 영화다. 그렇다고 미

나리를‘외국 영화’라고 할 수는 없다.”라는 제목의 

칼럼을 기고했다.

응우옌은“‘미나리’감독인 리 아이작 정(한국명 

정이삭)은 미국인이고, 미국인 배우를 캐스팅했으며 

미국에서 제작됐다.”라며“대사 대부분은 한국어이

지만, 이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결정은‘외국적’으

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

했다.”라고 주장했다. 미국적이라고 판가름하는 기

준이 언어인지, 사람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따져봐야 

한다는 것이다.

응우옌은“언어가‘외국적’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

은 미국에서 백인에겐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

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

하다.”라며“‘영어’,‘미국’자체가 단지‘백인임’과 

엮일 때가 있다.”라고 주장했다.‘미국적’이라는 사

회적 인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현실 미국 사회에선 언

어가 아닌 피부색이 더 개입한다는 것이다.

그는“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디시어(유럽에서 

쓰는 유대어) 대사가 대부분인 유대인 이민자의 경험

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치자.”라며“그는 아마 이 

영화가 미국 얘기라고 HFPA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것

이고, 그렇게 하는 게 맞다.”라고 비교했다.

이어“‘미나리’와 다른 점은 스필버그는 당연히 미

국인이고 정 감독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외국

인 취급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지닌 

젊은 영화제작자라는 사실 뿐”이라고 지적했다. 또  

“이디시어가 미국 언어라면 왜 1900년대 초부터 미

국에 산 한국인 이민자가 쓰는 한국어, 19세기부터 이

민 온 중국인이 쓰는 중국어는 아닌가?”라고 물었다.

응우옌은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가족의 

얘기를 다룬 영화‘콜 미 바이 유어 네임’과 독일어

와 불어가 대부분 나오는‘바스터즈-거친 녀석들’

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상까지 받았다

면서“도대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?”고 질문을 

던졌다.

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

(HFPA)는 최근 출품작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쳤다

며‘미나리’를 외국어영화상 부문으로 분류했다. 

HFPA는 대화의 50%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

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.

‘미나리’는 올해 들어서도 미국 여성영화기자협회 

여우조연상(윤여정), 카프리 할리우드 국제영화제 각

본상과 음악상을 받은 데 이어 서부 뉴욕 평론가를 

중심으로 한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

여우조연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하며 골든 글로

브와 아카데미상 수상이 기대되고 있다.

이처럼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미국의 

여러 매체가 주목하고 있는‘미나리’는‘문라이트’, 

‘노예 12년’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탄생시

킨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,‘문라이트’,   

‘룸’,‘레이디 버드’,‘더 랍스터’,‘플로리다 프로젝

트’등의 오스카 레이스를 이끈 A24가 북미 배급을 

맡아 올해 아카데미에서 수상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

으로 전망된다.

‘미나리’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자전적 경

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한 작품으로, 1980년대 아

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 담았다. 한국계 

미국인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가 부부를, 윤여정이 한

국에서 온 할머니를 연기했다.

미국 한인의 삶 담은 영화 ‘미나리’ , 기생충 이어 아카데미 점령할까?

미나리 포스터. 사진=판시네마

▲ ‘미나리’는 지난해 11월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

    했다. 미나리 포스터. 사진=덴버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캡처

▲ ‘미나리’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윤여정. 사진=트위터

   (Sunset Film Circle) (위). 미나리 스틸컷. 사진=판시네마


